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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시력 및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청장년층에 비해 20~30% 늦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령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발맞추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적인 

자동차 기술 및 교통정책이 한 단계 더 진보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개발

우선 승･하차시 시트의 전후 슬라이딩을 통해 공간 확보로 시트쿠션을 일으켜

주고 좌석 등받이 각도를 세워주는 승･하강 편의 기술이 있다. 운전자의 맥박등 

생체신호를 측정해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기능, 차량 내부에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소발생장치, 음성명령 인식장치를 통한 운전중 시야분산과 조작오류를 감소시

키는 기능, 그 외 360도 영상지원과 주차지원시스템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각종 신경계의 퇴화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실버세대를 위하여 

가속 페달을 발에서 떼어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수 있는 기능과 전방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탑재한 차량이나 야간주행시 시야확보를 위한 나이트

비전, 도로 표지판을 판독하여 계기판에 표시하는 장비 등이 사용된 자동차가 개

발, 시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 방향으로 38도 기울인 대시보드, 채도강화와 눈부심 저감

으로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는 첨단 유리창, 탑승자의 키와 몸무게를 고려해 사

고 시 압력을 조절해 골격이 약한 노인들의 에어백 압력부상을 방지해주는 기술

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심장박동 측정 센서를 탑재한 차량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 정책 변화

일본의 경우, 2010년 한해 동안 일본 전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2,450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50.4%를 차지, 1966년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를 

나타내었다. 이에 면허 발급 자격을 강화 및 ‘면허 자진 반납제’가 활성화 되었다.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비를 대폭 할인해주는 제도로 2009

년 도쿄에서만 7,000명 이상이 면허를 반납했다.

또한 노인전용 주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

상으로 고령자표시 마크를 차에 달면 자주 이용하는 시설 근처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제도로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전국 고령자 거주 분포’를 

파악해 노인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신호 주기를 길게 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일본의 고령자 표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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